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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, 현대그룹 “경영권 포기” 선언
주총에서 지면 깨끗이 승복 … 현대는 KCC 보유지분 전량인수 제안

금강고려화학(KCC)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패배하면 현대 경영권을 일체를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

언했다.

그러나 KCC는 일단 조건부 포기 선언을 배수진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 전념하겠다는 전략이어서 

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최종 승자가 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.

KCC 고위관계자는 3월24일 “3월30일 엘리베이터 주주총회까지 최선을 다하되 주주총회에서 승리하지 못한

다면 현대그룹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”고 밝혔다.

KCC는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몽진 회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몇 시간에 걸친 논의 끝

에 결정을 내렸으며, 정상영 명예회장은 해외 출장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최종 결심에는 정상영 명

예회장의 의중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 따라 KCC는 공개매수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주주총회에서 패배하면 현재 보유중인 지분 16.11%(처분

명령 이후)와 공개매수로 사들인 지분 8% 등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량을 매도할 방침이다. 다만, 현대상선 

지분(6.93%)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KCC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KCC가 이기면 안정적인 지분 추가 확보를 통해 현대엘리베이

터를 비롯한 현대그룹 계열기업들이 외국기업에 M&A가 되는 일이 없도록 현대그룹의 재도약을 위해 힘쓸 예

정이라고 강조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 승리에 일단 전력을 다할 것임을 내비쳤다.

한편, KCC가 “주주총회에서 승부수를 건 뒤 패배하면 현대 경영권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이며 보유지분 전

체도 내다팔겠다”고 전격 선언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계속 급락해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.

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적지 않은 표심이 KCC로 이동해 KCC가 대반전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

는 상태이다.

현대그룹은 3월25일 보도자료를 내고 “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KCC 측이 패배하면 현재 보유중인 지

분 16.11%와 공개매수 지분 8%를 합친 총 24.11%의 지분 전량을 장외대량매매 형식으로 현대 측에 직접 매

도해 줄 것을 KCC에 제안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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